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숲이 부른다

신안군은 1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여느 다

른 군처럼 번듯한 휴양림 시설을 갖지 못했다. 그러다

가 지난 2009년부터 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

있다. 휴양림 내 계획 시설 중 휴양림 산책코스, 캠핑장, 

전시관, 박물관 등 일부 공간과 시설은 이미 건설이 끝

나 현재 운영 중이다. 

신안자연휴양림이 완공되면 산림욕을 즐기고 휴양림

을 애호하는 여행객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

다. 바다가 가까운 휴양 명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. 산

림욕을 하다가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면 바닷물에 뛰어

들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. 그만큼 이곳은 휴양림과 

바닷가가 가깝다. 지금 막바지 단계의 시설 공사

가 진행되고 있다.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

때문에 숙박동을 일반에 개방하지 못하

고 있다.

이 휴양림은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산

271-20번지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. 면적

은 44ha에 이른다. 1시간 정도 휴양림을 산

책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돼 있다. 휴양림이 위

치한 자은도는 비단결처럼 고운 모래로 유명하다. 휴양

림이 끼고 있는 양산해변도 은빛 백사장이 드넓게 펼쳐

져 있다. 모래가 너무 고운 탓인지 자동차 바퀴가 모래

밭에 빠지면 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.

산림문화휴양관은 세미나실과 숙박시설 10개를 갖추

게 된다. 오토캠핑장과 캐러밴사이트가 들어서고, 5만

9천㎡의 부지에 썬라이즈, 썬셋, 미로우실, 바람, 달빛, 

연못, 파노라마 정원, 해시계광장 등의 테마 공원이 조

성된다. 조개박물관, 고동전시관, 도서자생식물보존센

터, 신안새우란유리온실 등은 이미 개장돼 관람객을 받

고 있다. 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(코로나19) 확산으로 신안

군 문화시설의 상당수가 휴관 중이었는데도 신안휴양

림과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꽤 있었다. 휴양림이 자

리 잡고 있는 자은도는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는 

신안군 중심부 섬들 중에서도 큰 섬이다. 우리나라에서 

12번째로 큰 섬이다. 그런 만큼 휴양림 주변에 볼거리가 

많다. 가까운 곳에 백길해수욕장, 분계해수욕장, 둔장어

촌체험마을, 외기산돌해변 등이 있다. 

신안자연휴양림

산림욕과 해수욕을 동시에
모래 해변과 숲이 한데 어우러져 해수욕과 산림욕을 같이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이 선보인다. 
신안자연휴양림은 전국 유일의 해상·자연 휴양림을 표방한다. 해변을 낀 휴양림이라고 보면 
될 것 같다.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일부 시설은 이미 관람객들을 받고 있으며 휴양림 내 산책로도 
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. 올해 내 완전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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